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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이 무대가 되는날,
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만나는 자연 속 예술

- 11월 15일과 22일 마술공연, 11월 29일 현대무용 공연 개최 -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오는 11월 15일과 

22일, 29일 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온실에서 ‘무빙가든:식물의 감각’ 특

별전과 연계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한다.

  11월 15일과 22일에 식물이 청각과 진동을 감지하는 과학적 사실을 마

술로 표현하는 ‘식물, 마법에 걸리다 : 식물의 감각을 깨우는 마술쇼’가 퀴

즈, 레크레이션이 결합된 관객 참여형으로 진행된다.

  11월 29일에는 ‘자연과 인간의 공존’이라는 주제로 현대무용 공연 ‘안다

미로 옴니버스3’을 선보인다.

  ‘안다미로 옴니버스3’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안다미로아트컴퍼니(세종

시 예술단체)의 대표 시리즈로 안다미로아트컴퍼니·고블린파티·팟댄스프로

젝트가 참여한다. 

  이번 공연은 개성과 철학이 담긴 4편의 현대무용 작품을 통해 인간의 

감각·감정·관계를 예술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풀어내며 자연 속에서 예술

이 호흡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.

  특히, 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온실을 공연 무대로 확장해 관객이 자연의 

일부가 되어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

했으며 마치 자연 속에서 춤을 감상하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.

 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“국립세종수목원은 식물을 감상하는 곳을 

넘어, 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삶의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”라며, “이번 공

연이 지역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감동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

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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